
[교수 성폭력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]의 활동에 대한 평가

수신:교수 성폭력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

발신:여/성/주/의 제 10대 총여학생회(준)

날짜:98년 1월 10일

1월 5일 총여학생회, 교과대, 또 개인적으로 참여한 두 명의 여학우와 함께 대책위의 활동을 평가

하고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. 이에 크게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평

가와 대책위 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두축으로 하여 이 자리에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.

꽐동 명가

① 1차 자보: 대책위는 일단 ‘김균진의 만행'을 곧이곧대로 쓸 수가 없었다 사실 대책위의 이름을

이렇게 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. 때문에 이 자보에서 쓰여질 수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에

서 성폭력을 얘기하는 수준이었다. 그러나 이 자보가 뜨면서 언론 단위에서 관심을 보였으며(‘연세

문화'에서 한 꼭지의 기사를 실었다.) 이과대 학장은 이과대 여학생회장을 불러 물어보는 등의 관

심을 보였다고 한다. 이 자보 이전에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자보들이 있었으나 좀 더

지속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를 한 자보라고 쟁각된다. 학교 측에 강한 무언의 압력을 넣은 효과

도 있었다.

② 성명서 및 김균진 면담: 성명서는 김균진 교수를 만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말실수

가 아님을 깨우쳐주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가 이를 거부했을 때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터뜨리

겠다는 협박용 문서였다. 목적은 달성되었으며 면담을 통해 그가 개과천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

여하간 시험시간에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. 그리고 그는 올해 기독교 관련 교양 수업을

맡지 않으며 학장이 될 차례였으나 탈락되었다고 한다.

③ 학쟁처외 여학생처와의 면담: 학교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언론 단위로 터질 것을 두려워하면서

자체를 요청하였으며 김균진과의 면담을 직접 주선하였다. 학생처와 만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성

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인 여학우들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

며 학교 측에도 선달된 것으로 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후의 ‘성폭력 학칙 제정,까지 요구할

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. 학생처는 이 문제를 여학생처와 상의하라고 말

했으며 여학생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.

운잉 명기

① 각 자치 단체들 및 학생회에 대책위를 제안하였으나 전반적인 운영은 마치 개인적으로 관심있

는 사람 몇몇이 모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. 참여한 각 단위에서 개인적인 관심사 수준을 넘어서 할

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 논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일 진행상황의 보고를 받는 정도에

그 쳤 다 .

② 초기에 자보물 내고 성명서를 붙이고 김균진과 만나는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진행되었으나

방학을 맞이하면서 후속대책이 지지부진해졌고 김균진의 사과는 아예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

③ 이 사건을 계기로 ‘성폭력 학칙 제정’까지 요구하자는 기본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에 대해 깊이

있튼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학교 측에도 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다.

함께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냉혹하게(?) 평가해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해봅시다.


